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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섬유 가공제
  합성섬유는 천연 섬유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과 염색 견뢰도 및 태가 우수하나 아직까지 착용하였을 때의 쾌적한 맛은 천연 섬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견포와 면포를 견 피브로인 용액으로 표면 가공하여 견 및 면의 증량 및 물성 개선을 위한 가공제로서 견 피브로인 수용액의 활용 가능성과 수용성 세리신을 에폭시계 수지와 함께 폴리에스테르에 처리하여 세리신이 부착된 폴리에스테르의 흡습도와 마찰대전압, 백도, 내세탁성 등이 검토된 바 있으며, 특히 실크 단백질로 가공처리시 의복의 쾌적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서 습윤감이 개선되고있다.
  섬유 가공제로서 실크 피브로인이나 세리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상태의 실크가공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보관 안정성이 우수한 수용액을 얻기 위하여 urea나 thiourea 등을 첨가, acrylic acid유도체를 공중합한 실크 피브로인 수용액, 고온고압처리(150~250℃, 16hr.)만을 사용한 견피브로인의 제조, 그리고 새로운 용매 체계의 개발, 예를 들면 LiBr : EtOH : H2O = 3 : 3 : 2, 알칼리 토금속, 할로겐 및 극성 유기용매로 이루어진 용매 등 재생 견 피브로인을 얻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견 피브로인을 산이나 약 알칼리로 처리한 후 효소처리 하여 저분자화 시킴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견 피브로인 수용액을 얻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부직포류
  부직포는 1952년 미국에서 심지(芯池)용으로 개발한 이래 그 용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의류 소재 용도에서 의류 및 위생용품, 산업용 등으로 그 응용 범위가 차츰 넓어지고 있다. 현재 환경 보호 차원에서 생분해성이 있는 신소재 분야의 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직포류의 실크 소재로서는 견지, 평면견, 부직포 등을 들 수 있다.
  견직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할 농수산물의 포장재로서 견지(絹紙)의 이용 가능성도 검토되었으며, 닥나무와 혼합하여 제조한 실크종이는 전통한지나 개량한지에 비하여 인열강도 등이 우수하고 공기투과도도 우수하므로 화선지, 포장지, 창호지 등의 용도개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누에가 만들어내는 천연부직포인 평면견을 제조하는 누에 품종이 육성되었다. 이 누에는 고치실을 평면에 균일하게 토사 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들 누에의 토사 습성은 특정 유전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 밝혀져 일본에서는 이 누에를 견지잠(繭紙蠶)이라 부른다. 국내에서도 평면견을 제조하여 연등, 부인용 복지, 부채 등을 제작하였으며 대만에서도 침구용 소재 또는 방한용 padding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니들 펀치법과 열 융착법으로 제조한 실크 부직포의 여러 산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이 등(1999)의 보고에 의하면 실크부직포는 현재 방한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터 부직포 보다 우수한 보온성과 쾌적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유해 가스를 흡수하는 소취성에서는 폴리에스터 보다 월등한 소취 특성을 보여서 공업용 필터, 마스크 등 쾌적 환경용 소재로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열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실크 부직포는 복숭아와 같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포장재료로서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견 부직포나 평면견은 벽지, 커튼 등 생활자재 뿐만 아니라 지도, 보관용 서류종이, 포장재, 그 외 자동차의 공기 여과기와 같은 산업용 소재로서 기대되는 분야이다.

	 
	 
	 
	 
	 
	 

	 
	3. 실크 플라스틱
  견 피브로인 분말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실크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methylmethacrylate(MMA), glycidylmethacrylate(GMA)를 그라프트 가공하면 강도가 현저하게 좋아지며, 특히 GMA를 40%첨가할 경우 아크릴 수지와 비슷한 강도의 성형물을 얻을 수 있다. 열 가소성 수지와 혼합하여 만든 흡방습성이 우수하고 촉감, 외관 등이 뛰어난 피브로인 플라스틱, 수증기 투과성, 촉감, 수분흡수 및 방수성이 뛰어난 열 가소성 수지와의 배합물 등 실크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이 일본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실크 플라스틱은 각종 장식품이나 인공뼈 또는 치과용 보정재로서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알칼리나 산에 의하여 약화시켜 분쇄한 실크 분말을 도료 등과 혼합하여 생활 자재 등에 표면 처리하면 실크 분말 간의 공극과 실크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피부에서 발산하는 수분을 흡수하여 항상 상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실크 분말과 우레탄계 수지를 혼합 코팅한 경우 시각이나 촉감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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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크 코팅 볼펜(좌)과 전화기(우) 

	 
	 
	 
	 
	 
	 

	 
	4. 고흡수성 수지
  고흡수성 수지란 대게 자기 중량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물을 흡수하는 소재를 말하며 유아용 기저귀나 여성용품등에 응용되고 있다. 석유화학 공업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고분자는 일반적으로 생 분해성이 없고 생체 친화성이 낮은 특성이 있으며 폐기시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천연 고분자인 실크 소재를 이용한 고흡수성 수지의 개발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일본에서는 정련과정에서 폐기되는 실크 세리신을 이용한 고 흡수성 수지로의 개발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세리신에 아크릴산계 단량체 또는 불포화 올레핀계 단량체를 중합시켜 흡수성 분말 또는 필름을 제조하여 흡수율과 강도 등을 조사하였다. 세리신에 아크릴산을 중합한 필름의 경우 자기 중량의 최고 120배까지 물을 흡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리신에 중합하는 비닐 단량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최고 180배의 흡수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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